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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  아툴스 대표가 프라

팬 등 주방용품을 처음 생산  때

는 택009년 었다. 프라 팬 두 개

를 붙  은 의 양면 팬

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. 인도네

아 가 개 을 의뢰해왔다. 

첫 주문량은 부만 개에 달 다. 

아툴스는 실톱과 렌치 등 가정용 

공 를 개 ·생산해왔다. 공 개

 잔뼈가 굵은 김 대표는 눈  

번쩍였다. 부개월 만에 품을 만

들 냈다. 다 만들고 니 허 문

에 걸렸다. 상·하판 사 를 는 

고 패킹  허 기술 었다. 

는 기다 주  않았다. 인도네

아 수출 계 은 거품  됐다.

○ 행착오 통해 경험 축적
김 대표는 포기하  않았다. 일반 

프라 팬 터 양면팬, 비큐 꼬

치그릴 등 다양  주방용품을 본

적으  개 다. 오는 

경험으  축적됐다. 내외에서 

은 허·디 인 등 재산권

만 화0 개가 넘었다.

김 대표는 공  개 을 주

으  하다 니 주방용품 등 도

를 하는 데 신  있었다 며 

몬스터쿠커  리즈는 첫 프라

팬  후 8년 동안 축적된 경험

을 토대  만든 품 라고 조

다.  사 대표 품인 몬스터

쿠커 5종 세 는 프라 ·그릴· 팬 

부개와 찜판 태개, 유리뚜껑 태개  

성돼 있으며 조리기  화개 할을 

다. 팬 두 개를 결합해서 양면팬

과 찜통으 도 쓸 수 있다.

김 대표는 택0태5년 말 몬스터쿠커 

품을 들고 인도네 아를 다  

았다. 품을 살펴 던 는 

새 운 과 를 던졌다. 프라 팬 코

팅 성능에 대  적 었다. 김 대표

는 합 기능 품 기 때문에 일

반 품 다 코팅 성능(내 성)  

얼 나 뛰 난  는 말에 아  싶

었다 며 그 길   미팅을 

고 에 돌아와 성능 개선 방안

을 았다 고 말 다.

○ 허공법으로 기술  높여
올해 초 새롭게 출  몬스터쿠

커 세 는 내 성과 디 인, 

조를 두 개선  품 다. 고온

과 충 에 따른 변 을 최 하

기 위해 팬 본체를 다 캐스팅(주

) 공법으  만들었다. 내 성

을 기 위해 최고 사양 코팅용

를 사용  다중코팅 방 을 채

다. 코팅 를 태0㎛ 두께  수

례 덧씌 서 , 내외 공인

기관에서 태00만  내 성 인증

과 부00 간 염수(鹽水) 인증 등을 

았다.

양면팬 기능에도 허 공법을 

적용 다. 상·하판 테두리의 코팅 

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방 으  

고 패킹  밀폐 을 

다. 김 대표는 일반 양면팬은 내용

 새 나오는 것을 기 위해 

고 패킹을 두르는데 화개월 정도

면 열변  등  생  불편할 수

에 다 며 몬스터쿠커 양면팬은 

테두리에 고 패킹을 애 편의성

을 였다 고 설명 다.

○줄 는 해외 바이어 러브콜
아툴스의 난해 매출은 50

원 수준 었다. 올해는 두 인 

태00 원 상을 표  잡고 있다. 

난해 첫 품을 선 였던 대만

은 론 미 과 일본, 인도네 아 

수출  될 것 란 기대에서

다. 난해 대만 홈쇼핑에서는 첫 

방 에 900 세 가 완판됐다. 주

문율 태8화%를 기 다.

  이민   기자  minari@han특yung.com 

중소기업·바이오

아시아 9개국 150여명 창업 아이디어 경쟁 서울 중림동 한 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30일 열린 식0시7 KT&G 아 아 
대 생 창업교류전  개 에서 참가자들이 선전을 다 고 다. 이번 행사에선 중  싱가포르 인도네 아 등 9개  대 생 
시50여명이 창업 아이디어 경쟁을 벌인다. 강은   기자  eg특ang@han특yung.com 

한아툴스 ‘몬스터쿠커 5종 세트’

김종  한아툴스 대표가 몬스터쿠커 5종 세  개  과정을 설명 고 다.  이민  기자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
은 이메일(art@han특yung.
com)로 신청 고 습니
다.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
(event.han특yung.com)를 
참조 세요.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△세
연-스  파티션 (03식)8식식-
7060 △서광알미늄-다용도 알
루미늄 냄비 브래나 (03시)357-
9338 △한아툴스-몬스터쿠커 
5종 세  (05시)7시4-7식00 △알
스이앤티-전기 진기 에어니
아 H30 (0식)308-6944 

한미약품·中 이노벤트바이오

차세대 항암제 개발 손잡았다

미 품(대표 권세 ·우종수)  

중  오기 과 세대 항

를 공동 개 하기  다. 올초 선

인 펜탐 디  기술을 적용하는 

첫 사례다.

미 품은 중  오기  

노벤 오 스와 면  항

 중항체의 공동개  및 상

를 위  계 을 체결 다고 부0

일 표 다. 번 계 에 따라 두 

사는 펜탐 디 기술을 활용해 

면  치료와 항  치료를 동 에 

할 수 있는 신개념 항 를 개

하기  다.

노벤 오 스는 다

적 사 일라 릴리와 공동 연

를 진 할 정도  량을 인정 는 

중  대표 오기 다. 두 사

는 택0태9년 사람을 대상으  하는 임

상 험 태상을 할 계 다. 

미 품은 중 을 외  전 세계 

장에서 개 , 허가 및 상 를 주

도하기  다. 

노벤 오 스는 중  

내 개 , 허가 및 상 , 품 생산

을 맡는다. 두 사는 개  비용과 

향후 상 에 따라 수 을 분할 

예정 다. 상세  계  조건은 공개

하  않았다.

번 계  주 는 것은 

미 품   치료  기술인 

랩스커버리에  두 번째  

 체 원천기술 펜탐 디를 처

음 적용하는 프 기 때문

다. 미 품은 난 태월 미  샌프

란 스코에서 열린 JP 간헬스케

콘퍼 스에서 펜탐 디를 공개

다. 중 법인인 경 미가 개

 펜탐 디는 하나의 항체(체

내에 들 온 러스 등에 대항

하는 단 질)가 면 세포와 세

포에 동 에 용하도  하는 기

술 다. 세포만  공 하는 

표적항 와 면 세포가 스스  

을 치료하도  하는 면 항

의 장 을 동 에 췄다. 면 +

표적  항 치료 기술은 젠 등 다

적 사들도 개 에 열을 올

리고 있는 미래 기술 다.

계에서는 미 품  단순 기

술 전  아니라 공동개  전략을 

선 하면서 중도 계  파기에 따른 

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  기

대하고 있다.  권세  미 품 대

표는 노벤 오 스와 

협 을 통해 혁신적인 항  개

에 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 고 

말 다.

  조미현  기자  mwise@han특yung.com 

아주산업, 미얀마에 PHC파일 공장

아주산 (대표 상일·사진)은 최

근 미얀 에 현 법인인 아주미

얀 를 설립하고 PH식파일 생산

공장을 공 다고 부0일 다. 

베 남과 캄 디아에 은 아주

산 의 세 번째 해외진출 다.

아주산 은 미얀  정 가 조

성 중인 띨라와 경 에서 연 

택0만작 규 의 PH식파일을 생

산할 예정 다. PH식파일

은 반의 기초 조를 

하기 위해 사용되는 

고 도 파일 다.

아주미얀  공장은 오는 태태월 

말 준공된 뒤 내년 초 터 품

을 양산 다. 5만98택택㎡  위

에 적장 부만9북태0㎡, 상 택층 규

의 사 동과 공장동, 골재장 

등으  성된다. 아주미얀  공

장  완공되면 현 인 태택0명을 

채용할 계 다. 현  에 

수   북년  만에 미얀  건

재 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

를 련 다고 사 측은 설명

다.

아주산 은 아주미얀  공

장을 동남아 아 주변 을 

아우르는 건 재 공급기  

활용할 예정 다.  김정은  기자  

 li특esmile@han특yung.com 

11월 준공 … 내년부터 양산

미얀마 건자재 시장 공략

팬 2개 결합하면 양면팬과 찜통으  변신

2월 신설법인 8237개 … 사상 최대

중 기 청은 난 택월 신설법인  

8택부확개  전년 동월 대비 태9.북% 증

가 다고 부0일 표 다. 

택월 신설법인 숫 는 사상 최

대다. 올 태~택월 두 달간 신설법인은 

총 태만화부0태개  확.9% 늘 난 것으

 나타났다.  기간 의 주  

산 인 조  신설법인은 태부.북% 

증가 다.

난달 신설법인 중에선 도 매

 택0.5%  가장 비중  컸다. 

조 (태9.9%) 건설 (태태.5%) 동

산임대 (태0.북%) 등  그 뒤를 

었다.  전체적으론 북0대가 부화.태%, 

50대 택5.확%, 부0대는 택태.5%였다.  

 안재광  기자  ahn트특@han특yung.com 

그릴·뚜껑 등 5종 세트

조리기구 6개 역할 척척

고무패킹 없는 양면팬 대

올 매출 2배 늘려 100억

면역+표적  항암치료

 펜탐 디 기술 첫 적용

 2019년 상 1상 돌


